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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리핑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 2,153만CGT 중 979만CGT(45.5%)

를 수주해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이는  상반기 수주실적 기준 2018년 이후 4년 만

에 세계 1위를 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연 수요로 선박 발주가 급증한 지난해를 제외

하면 2011년 상반기(1,036만CGT) 이후 최고 수주량이다.

선종별로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전 세계 발주

량 1,114만CGT 중 62%에 해당하는 692만CGT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해 이번 성

과 달성을 주도했다.

대형 LNG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71%에 해당하는 63척(544만CGT, 약 139억 달러)을 수주했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운운

임 강세에 따라 발주확대가 지속된 대형 컨테이너선 역시 전 세계 발주량의 43%에 해당하는 26척(148만CGT, 약 139억 달러)을 

수주했다. 청정·대체 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의 경우도 전 세계 발주량 중 58%(798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조선업,	상반기	발주량	45.5%	수주	
	‘세계	1위’	4년	만에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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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LNG운반선

2022년	상반기	친환경	선박(LNG,	메탄올,	LPG	등)

2011~2022년	상반기	수주실적(7월	4일	기준)

(단위: 만C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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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Compensated	Gross	Tonnage,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
선박을 건조할 때 실질적인 작업량을 파악하기 위해 나온 개념으로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하는 것.

(단위: 만CGT)

세계	발주량	

 1,372
한국	수주량	

798
세계	발주량의	

5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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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는 이슈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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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제재

를 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거리고 있다. 식량 공급망

에도 차질이 빚어져 식량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

는 지금의 식량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세계화 후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농산물 가격 변

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MC12에서도 식량안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

랐다. 회원국들은 식량안보 각료선언을 통해 농산물 교역 원

활화와 전 세계 농식품 시스템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수출 제

한·금지 조치의 자제를 약속했다. 또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

의 긴급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

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도 전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 공급망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식량 상황이 취

약한 국가에 대한 원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논의에 적극 참

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각료선언이 식량안보를 위한 공동 

노력으로 이어질지는 각 국가의 이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식량안보 

keyword 
4

WTO 회원국들은 개도국에게 향후 5년간 기존 지식재산권협

정(TRIPs)에 비해 완화된 요건으로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강

제실시 시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WTO 산하 ‘TRIPs 

협정’ 논의는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가 

WTO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

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5월부터는 미국, 유럽연합

(EU), 남아공, 인도 등 4개국이 제안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

허의 강제실시 원활화 방안이 제시되며 논의가 진전됐다. 그 

결과 WTO는 MC12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강제실시를 원

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각료결정을 채택했다. 팬데믹 극복을 

위해 개도국들이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팬데믹 대응 및 
백신지재권

keyword 
5

이번 MC12에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을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연말까지 차기 

각료회의가 개최돼야 하고, 2024년 3월 31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

엔 모라토리엄을 종료한다는 전제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

라토리엄은 1998년 각료 결정과 그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계획’이 합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각료회의마다 이를 연장

하면서 지속돼왔다.  하지만 디지털 무역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다. 모라토리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WTO체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 결과

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개도국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

으므로 모라토리엄이 종료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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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기

키워드로 보는 WTO MC12(12차 각료회의)
1995년 출범 이후 다자주의 질서를 이끌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권위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다행히 이번 MC12에서 

회원국들은 WTO 개혁을 골자로 하는 각료선언 채택에 성공했다. 각료선언문 채택은 164개 회원국의 공감대를 

이뤄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WTO 분쟁해결기구는 여전히 기능이 

마비돼 있어서 WTO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MC12의 이모저모를 5개 키워드로 분석했다.  

keyword 
1

기업들이 가장 싸고 쉬운 공급망보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공급망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자유무역체제에 기반

한 세계화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WTO의 분쟁해결기구인 상소기구는 2019년 이후 상소위원 

선임이 중단되면서 무력화된 상태다. 이번 MC12에서 회원국

은 2024년까지 분쟁해결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상소위원 선임에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분쟁해결 시스템이 복

원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역의존도가 높

은 한국은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유리하

다. WTO체제의 큰 원칙 속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분쟁해결기구의 부활 여부는 

WTO와 다자주의 무역체제 복원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

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분쟁해결기구와 
다자주의 복원

keyword 
2

수산보조금은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문제가 결부되면서 쟁점

화됐다. 한계상황에 처한 어민에 대한 보조가 과잉 어획능력

을 유발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무역환경을 왜곡시킨다는 것이

다. 이번 MC12에서는 불법어업, 남획된 어종, 자원관리가 없

는 공해에 한해 보조금을 금지하도록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

뤄졌다. 국가별 이견이 큰 유류보조금, 원양어업 대상 보조

금, 개발도상국 특혜의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

서 제외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감한 주제에 대

한 협상을 뒤로 미루는 대신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최초의 

합의를 이루는 데 의의를 둔 것이다.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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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날 더욱 진영화되고 있는 국제경제 질

서와 규범 형성 움직임에 따라 최근 체결되고 있

는 지역 무역협정으로부터 많은 국가가 배제되

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다자무역협정의 형태로 

타결된 이번 합의 내용은 파편화돼 있는 규범이 

아닌 160여 개국의 WTO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

는 규범이므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에도 구속

력 있게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선진국과 개도국 

회원국 간 이견이 매우 첨예한 분야에 대한 합의

는 결국 이루지 못해 부분적으로만 내용이 타결

됐으므로 다자무역협정으로서 실질적 효과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를 자제하고 있다.  

MC12의 주요 결과 및 내용   

MC12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문서(MC12 

outcome document)는 우선 WTO를 명실상

부한 다자무역체제의 핵심(core)으로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

11차 각료회의 당시에는 WTO를 다자무역체제

의 중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 유

지로 동 문구가 최종 각료선언문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MC12 결과문서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성장, 빈곤 퇴치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등 글로벌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무역과 

WTO의 중대한 역할 및 적실성(relevance)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과문서는 개

도국 및 최빈개도국 회원국을 위한 특별대우

(SDT)1)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개도국을 위한 

무역원활화, 무역원조, 서비스 수출 우대조치 

등 다양한 유연성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

다. 또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환경문

제 대응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제개발 수준을 

감안해 통상정책과 환경문제의 연계를 강조하

고 있다.  

식량 및 농산물에 대한 수출 제한 및  

금지 조치 자제 

개도국 회원국들의 핵심 어젠다인 식량안보 및 

농산물과 관련해 채택된 각료선언과 각료결정은 

‘식량불안에 대한 긴급대응 관련 각료선언’ 및 ‘세

계식량계획(WFP)의 식량구매에 대한 수출 금

지 또는 제한 예외에 대한 각료결정’이다.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회원국 간 원활한 농산물 교역

을 위해 식량 및 농산물에 대한 수출 제한 및 금

지 조치를 자제한다는 내용을 채택한 것이며, 식

량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

야 할 경우 WTO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되도록 무역왜곡을 최소화하고 목적에 최대

한 부합하는 일시적인 조치를 도입해 이를 투명

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이와 함께 

WFP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WFP가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 수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채택됐다. 한편 식량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국

내 식량부족 및 국제 식량가격 상황을 감안해 식

량안보 차원의 개도국 수출제한 면제도 함께 명

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백신 특허 활용 원활화

이번 MC12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비

해 국제기구로서 WTO의 역할과 효과를 확인하

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MC12 패키지에는 

글로벌 통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

1

2

1) 개도국 특별대우 
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WTO 협정 중에서 개도국에는 
특별한 권리를, 선진국에는 
개도국에 보다 호혜적인 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한 
것들을 말한다. 즉 비차별 
원칙으로의 관철만으로는 
개도국을 다자간 무역체제로 
편입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동 인식하에 비차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개도국에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다.

사
진

: ©
W

TO
/Jay Louv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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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규범의 수립은 양자 또

는 지역 무역협정을 통해 조금씩 진전돼왔는데, 협

정 참여국의 개발수준과 시장개방 여력에 따라 각

각 다른 형태와 수준으로 규범이 수립돼왔다. 

깊이 보기 

제12차 WTO 각료회의가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두 차례 연장돼 4년 6개월 만에 열리면서 당초 예정보다 이틀 연장됐다. 

이번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 

도출한 성과가 과연 다자무역체제의 진정한 ‘기능 회

복’을 의미하는지, 또는 단순한 ‘명맥 유지’를 의미하

는지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 그동안 급변해온 통

우여곡절 속 WTO MC12, 다자무역체제 부활할까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가 지난 6월 17일 엿새간의 일정을 뒤로하고 막을 내렸다. 

MC12는 각료회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문서와 함께 3개의 각료선언, 6개의 각료결정으로 구성된 ‘제네바 패키지’를 도출했다. 

특히 21년간 더디게 협상을 거듭하며 회원국 간 이견을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던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됐다. 

또한 WTO 개혁과 관련해 2024년까지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를 재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공표해 다자무역체제의 입법 및 사법 기능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글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    사진 WTO 홈페이지



tongsangnews.kr        /        11 

타결됐다는 것이다. 특히 수산보조금 협상은 

WTO의 입법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간주되며 협상 타결 여부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비록 일부 주요 핵심 조항

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채 최종 협정문에

서 삭제돼 타결되긴 했지만 WTO 역사상 처음으

로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규범이 핵심 조항으

로 도입된 협정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성과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4) 어업과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

하기로 합의하고 규제되지 않는 공해에서의 어업

활동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도

입된 것이다. 한편 개도국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

제수역(EEZ)까지의 불법 어업 및 남획 어종에 

대한 어업활동 관련 보조금 지급 금지 의무로부

터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투명성 관련 조항도 협정문에 포함됐

는데, 모든 회원국은 매년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

종의 어획량, 어족자원 상태, 보존 및 관리조치, 

어선능력, 보조금 지급 어선의 명칭과 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반면, 원양어업에 제공되는 보조

금 금지 조항 및 유류보조금 관련 조항은 최종 

협정문에서 삭제됐다. 

협상 마지막까지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

았던 쟁점사항은 개도국 SDT 관련 내용으로, 

중국을 개도국 SDT 적용대상으로 허용할 것인

지 여부를 놓고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컸

다. 또한 인도는 SDT 관련 세 가지 조항(유예기

간, 최소허용기준, 영세어업 예외 적용구간) 관

련 제안에 대해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면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했다. 이에 따라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쟁점사항을 포함해 포괄적인 협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수산보조금 협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조항도 도입됐다. 

기타 의제: 전자상거래, 중소국 지원,  

SPS, TRIPs

이 외에도 MC12에서 회원국은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의 재가동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전자

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를 차기 각료회

의가 열릴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

소국의 무역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투자유치 및 자연재해 발생 시 개도국 교역에 대

한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중소국 작업계획 추

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에 대해 채택된 각료선언은 SPS 조치의 투

명성 제고, 과학적 입증 및 리스크 평가 강화 등

을 통한 SPS의 이행문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지재권 비위반제소 관련 각료결정은 2021년 11

월 제출된 것을 이번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것인

데, TRIPs 위원회에서의 지재권 비위반제소의 

범위 및 제소 형태에 대한 검토작업을 계속하도

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 기간에 회원국에 의한 지

재권 비위반제소의 유예 결정에 합의했다.    

WTO의 기능 복원을 위해 필요한  

개혁 의지 명시

이번 MC12는 WTO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인 입법(

규범 수립), 행정(협정 이행 모니터링), 사법(분쟁

해결) 기능을 모두 복원시킬 수 있는 동력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MC12 결과문서에서는 WTO의 기

능 복원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단행할 것이며, 모

든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회원국들의 

4

5

4)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Illegal·Unreported· 
Unregulated
무허가 혹은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그리고 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 내 무국적 어선을 
이용할 경우를 말한다.

WTO의 3대 기능

행정
협정 이행 및 

개선

사법
분쟁해결절차 

운용

입법
무역 자유화 및 

규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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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두 가지 내용이 도입돼 있는

데, ‘코로나19 및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료

선언’을 통해서는 코로나19 백신·진단·치료제 

및 기타 필수 의약품의 수출 제한을 자제하고 코

로나19 관련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조치의 목적

에 부합하고 비례적이며 일시적인 적용을 주문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의약물품의 무역

원활화 및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한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WTO 규범에 의거

한 통보(notification)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명

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권

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각료결정에서는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2)에 규정돼 있는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e)3) 요건을 코로나19 

백신에 한해 완화한 것이 주목된다. 미국이 기

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백신 지재권 유예 방

안을 지지했기 때문인데, 이는 미국이 글로벌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결집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무엇보다 합의된 내용이 미국 제약산업의 

혁신활동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

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생산능

력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이 동 결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각주 규정에 도입돼 있다. 또

한 동 결정의 적용기간도 각료결정 채택일로부

터 5년 동안 일시적으로 유효하고, 진단 및 치

료제에 대한 확대적용 여부는 각료결정 채택일

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말까지 결정하기로 하

면서 쟁점사항에 대한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었

던 것으로 평가된다.     

수산보조금 협상 21년 만에 타결,  

일부 항목은 합의 미뤄져

이번 각료회의의 최대 성과는 21년간 별다른 성

과 없이 논의돼왔던 수산보조금 협상이 마침내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제네바 패키지)

구분

각료결정

WT/MIN(22)/24 제12차 각료회의 결과문서

WT/MIN(22)/27 위생·식물위생(SPS) 조치의 
이행 및 투명성 제고  

WT/MIN(22)/28

WT/MIN(22)/25

WT/MIN(22)/29

식량불안 관련 긴급대응

중소국 무역참여 지원 

세계식량계획(WFP) 식량구매의 
수출 금지·제한 예외

WT/MIN(22)/31

WT/MIN(22)/26

WT/MIN(22)/30

WT/MIN(22)/32

WT/MIN(22)/33

코로나19 및 미래 팬데믹 대응 

지재권 비위반제소 유예 

백신 특허 활용 원활화

문서 번호

MC12 Outcome Docume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Declaration for the Twelf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Responding to Modern SPS Challenges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Emergency Response to Food Insecurity

Work Programme on Small Economies

Ministerial Decision on World Food Programme Food Purchases Exemption 
from Expor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WTO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reparedness for Future Pandemics

TRIPs Non-violation and Situation Complaints

Ministerial Decision on the TRIPs Agreement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각료선언/각료결정

전자적 전송물 관세부과 유예

수산보조금 협정 

주요 내용

각료선언 

결과문서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3

2)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 TRIPs는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기술 등을 개발한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WTO는 코로나19와 
같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의약품, 의료기술 등을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3) 강제실시 
Compulsory License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긴급 상황에서 특허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tongsangnews.kr        /        13 

EU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여부가 

WTO 개혁에 대한 논의 진전 여부를 판가름하

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MC12 결과를 지칭하는 이른바 ‘제네바 패키지

(Geneva Package)’의 도출은 우선 WTO의 향

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특히 164개 회원국 모두에 의한 컨센서스

에 의거해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은 WTO 협상 

기능의 복원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

이다. 더욱이 상업적으로 민감하고 파급효과도 

큰 현안들이 개발, 보건, 환경 등 지속가능성 이

슈들과 연계되면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무역규

범화 과정은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다자무역체제에서 다루게 될 현

안들은 지속가능성의 틀 내에서 기존 무역관행

과 통상정책을 더욱 깊게 고민하게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포용성을 어

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규범 주도국 지위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편, 최근  우리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협력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6)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

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아시아 지역 개도국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

진하고자 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

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 및 무역규

범 수립 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IPEF 

틀 내에서 추진될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이처럼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범화 노

력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

자화 및 국제규범으로서 도입될 수 있도록 WTO 

차원의 규범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 지역 무역

규범과의 연계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 세

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및 탈탄소

화 추세에 발맞추어 다자 및 지역 차원의 무역규

범이 환경보호 및 디지털 경제 관련 이슈들을 적

절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규범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견국 입장에서 과도한 무

역제한적 요소들을 경계하고 개도국도 포용할 

수 있는 규범화를 지향하도록 다자협상 과정에

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규범 주도

국(rule-setter)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

야 할 것이다. 

6월 12일 열린 WTO 각료회의가 당초 6월 15일에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이 막판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펼치면서 계획보다 이틀 늦은 6월 17일 폐막했다. 사진은 폐막식 모습. 

6)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인하 
등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한 FTA보다 포괄적 미래 
어젠다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 

사
진

: ©
W

TO
/Jay Louv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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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에 개방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관련 협

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차기 각료회의까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반이사회 및 관련 위원

회를 통해 협의작업을 계속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상소기구를 포함한 분쟁해결제도와 관련

해서는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2024년

까지 모든 회원국에게 접근 가능하며 완전하게 

기능하는 분쟁해결제도를 재구축하기 위해 협

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다자무역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포문 열어

5년 만에 열린 MC12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보조금 협정 타결 및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

련 TRIPs에 대한 결정 등을 통해 전통적 통상 

현안이 아닌 환경 및 보건 이슈를 무역규범의 틀 

내에서 연계해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

다. 수산보조금 협정 타결은 친환경적인 방향으

로 다자무역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포문을 열

었다는 점에서, TRIPs에 대한 결정은 WTO 내

에서도 상업적 이해관계를 공중보건 문제보다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MC12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글로벌 보건 위기뿐 아니라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중대한 지정

학적 위기 상황 속에서 다자협상 자체가 제대

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

서 개최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MC12의 결과

로 채택된 다양한 성과는 전혀 예측하거나 보

장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및 장기화 상

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및 SDT 적

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존 입장을 유

지하면서도 글로벌 보건문제의 다자적 해결을 

위해 개도국 입장을 수용, 전격적인 합의를 달

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마지막

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수의 회원국 협상대표들과 ‘그

린룸(Green Room)’5) 회의를 다수 개최하며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협상 타결에 크게 유

효했다는 시각이다. 

제네바 패키지 도출은 

WTO 향방의 긍정적 신호

이번 MC12를 통해 WTO 회원국은 WTO 개혁

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차기 각료회의

까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결정하면서 

WTO의 사법적 기능 복원에 대한 기대도 크게 

제고됐다. 특히 기존 형태의 분쟁해결제도에 대

한 존치를 가장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유럽연합

(EU)은 각료회의 이후의 개혁 논의 과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최대한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합의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 개최된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국

은 여전히 상소기구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현재 공

석인 상소기구 신규위원의 임명절차 개시에 합

의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회원국들의 ‘실제 이

해관계’를 반영하도록 ‘진정한 개혁’을 위한 논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에 따라 WTO 분쟁해결제도를 둘러싼 미국과 

5) 그린룸(Green Room) 회의

그린룸은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총장실 바로 옆에 
있는 소회의실을 부르는 말인데 
이 방의 벽지 등이 초록색인 
데서 유래됐다. 그린룸에서는 
보통 주요국의 ‘대표선수’ 격인 
협상 수석대표 1명씩을 불러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의제를 
놓고 토론 및 결정을 하는 
형태를 취할 때가 많아서 
‘그린룸 회의’는 하나의 상징성을 
지니는 고유명사로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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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수출제한을 금지하기로 했

지만 동시에 국내 식량위기 발생 시 

WTO 규범에 일치하는 방식으로는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상호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국내에서 식량위

기가 발생해 식량가격이 급등

할 경우 국내 가격안정을 위

해 국내 식량의 해외수출을 

일시 제한하는 것까지 WTO

가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자기가 급한데, 남을 생

각할 여유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WTO MC12의 

성과와 영향 
김상현 연구위원 이번 각료선언 

결정문은 164개 회원국이 식

량안보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는 것으로 구체적인 시행 내용 등에 있

어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제10차 케냐 나이로비 각료회

의 이후 7년 만에 농업 분야에서 세계

가 직면한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데 

통상 키워드로 풀어보는 통상 전문가들의 지상 대담

#WTO MC12 식량안보 각료선언
김상현 연구위원 이번 MC12에서 3개의 각료선언과 6개의 각료결정이 채택됐

다. 이 중 농업과 식량 분야는 식량위기 대응 관련 각료선언과 유엔세계식량

계획(WFP) 제안서 관련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식량안보 

선언문을 살펴보면 현재 코로나19 확산, 공급망 교란, 러

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등 세

계경제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농산물뿐 아니라 비료 등 

투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적 식량위기 현실을 직

시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농산물 교역에 있어 불필요한 

수출 제한·금지 조치를 자제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

의 긴급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했다. 특히 빈곤, 기아퇴치, 식량안보 달성 등

을 위한 WFP의 인도적 식량지원은 수출제한조치를 적용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MC12는 식량안보와 관련한 방향을 제시했

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내용이 포함되

지 않아 그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사실 국내 생산 못지않게 무역을 원활하게 하

는 것도 식량안보에 중요하다. 식량이 모자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식

량수출을 제한한다면, 식량수입이 원활하지 못해 곧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이유로 수출제한을 자제하자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굳이 식

량수출을 제한하겠다면 WTO 규범에 맞게 하라는 것이 이번 채택된 식

량안보 관련 각료선언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WFP의 인도적 식량지원에 

토론 제시어 

대담자 김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WTO MC12 식량안보 각료선언#1 WTO MC12의 성과와 영향#2 WTO 정상화와 개혁 논의#3

        식량안보 각료선언은 세계

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식량안보

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서 결정됐

지만,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각료선언문

각료들이 모여서 합의한 선언문으로 
각료들이 합의한 사안이기에 내용을 
존중해준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통상 현안에 대해 회원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각료결정문  

WTO의 규범은 아니지만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관이 각료결정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 선언에 비해 
나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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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MC12 식량위기와 농업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WTO의 방향 
지난 6월 5년 만에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가 개최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3개의 각료선언과 

6개의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특히 식량안보 대응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로 채택돼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MC12에서 채택된 식량과 농업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WTO의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진행 김선녀 기자    사진 박충렬 

키워드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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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갖추게 됐다. 이번 MC12에서도 2024년까지 상소기구를 포함한 

분쟁해결기구 전반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고, 개

도국에 관한 관심과 이들의 개발 이슈까지 포함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진국-개도국 

간, 농산물 수출국-수입국 간 첨예한 의견대립 양상을 

살펴보면 WTO 개혁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개방국가이지만 농업 분야는 상당히 취약하

다. 앞서 계속해서 얘기한 팬데믹의 확산과 지정학적 위

기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 미래 식량안보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식량주권을 확보하

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으며, 

식량 생산 능력의 제고, 수입선 다변화, 식량과 관련한 공

공비축의  효과적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

서 우리의 식량안보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MC12 각료선언문을 살펴보면 앞으로 WTO 개혁 논의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WTO 개혁에 대해 구체

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문구다. 특히 여기에는 WTO의 모든 기능에 대해 논

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조가 

매우 강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WTO 

개혁 논의에 WTO 회원국의 그루핑

(grouping)이 가능하다”는 

추가 내용이다. 앞으로 WTO 

개혁 논의가 비슷한 이해관계

를 가진 국가들끼리 모여 이

뤄질 수 있으며 이들의 의견

이 모아져 일반이사회에 전달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도국 

우대 논의에서도 개도국 특혜

가 “정확하게 사용돼야 한다”

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 

지금까지 개도국 특혜를 활용

해온 일부 선발 개도국들은  

앞으로 개도국의 지위를 이용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여성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살펴봐

야 한다. 

이번 MC12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WTO 차원의 식량위기 대응책을 마

련했듯이 우리 역시 과거와 다른 새로

운 시각으로 식량안보 대응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란 결국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식품을 적절한 가격

으로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이다. 지금

처럼 곡물자급률에만 신경 쓰면 자칫 

채소, 과일 등 다른 농산물에 대한 안

보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곡물자

급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의 농업 생산을 안정화시키고,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식량안보에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김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WTO의 정상화와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원활한 논의 과정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이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적 지원 기관. 
2020년 84개국에서 1억 1,550만 명을 
도왔다. 특히 현존하는 유엔 기구 중 
한국에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기관으로서 1964년부터 20년간 
한국이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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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다자체제를 통한 국제공조 의지

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향후 빈곤과 기아퇴치,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WFP의 인도적 

식량 지원을 원활히 지속하는 데  

WTO가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는 것이 이번 MC12의 성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번 MC12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진 

않다. 다만 이런 계기를 통해 식량안

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00년 29.7%에서 2020년 

20.2%, 식량자급률은 2000년 

55.6%에서 2020년 45.8%

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 말

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의 곡물 수입의존도가 최대라

는 의미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확산, 러·우 사태 

같은 지정학적 문제 상황이 

장기화되면 식량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수출제한조치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인접 국

가로 확산되는 전염효과가 있

을 수 있어서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과 러·우 사태로 식

량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간 세계

무역을 관장해온 WTO가 이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WTO 차원에서 164개국이 모여 

전 세계에 닥친 위기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실효성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만, 형식적으로나마 회원국 간 큰 이견 없이 각료선언과 

각료결정을 도출해서 세상에 알렸다는 것은 이번 회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가 농업협

상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몇 가지 제안 중 하나가 바

로 수출제한 자제였다. 앞서 김상현 연구위원님이 말씀하

신 것처럼 곡물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원활한 수입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각료선언문의 수출 제한·금지 조치 자제

는 우리나라의 그간 입장이 적절히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WTO 정상화와 개혁 논의 
김상현 연구위원 WTO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왔다. 

2018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이 모여서 WTO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

를 제시했고.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은 WTO의 투명성, 모니터링 강화, 통

상 규범의 현대화 등을 제시해 향후 WTO 개혁에 대한 논의의 프레임을 

         164개국의 WTO 회원국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식량위기에 대

응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곡물자급률

2000년 29.7%
2020년 20.2%  
한국의 식량자급률

2000년 55.6%
2020년 45.8%



이달의 이슈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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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12차 각료회의(MC; Ministerial Conference) 2
WTO 각료회의: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통상 2년마다 개최됐으나 올해 12차 각료회의는 

코로나19로 5년 만에 개최됐으며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수산보조금, 팬데믹 대응, 식량안보 등 주요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1996년 MC1부터 2022년 MC12까지3

12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geneva  2022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 및 향후 미래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

팬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및 백신 지재권 관련

21년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이 
MC12에서 타결,  

- 불법 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 금지임

-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 
협정 발효 후 4년 내 합의 실패 시 실효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협정상 권리의무를 재확인, SPS 이행 
개선을 위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차기 
각료회의에 보고

SPS 각료선언 채택

차기 각료회의(MC-13) 전까지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 단, MC13이 2024.3.31 이후 개최되고, 통상장관 또는 일반이사회가 
별도로 연장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모라토리엄 종료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엄 연장 결정

코로나19,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한 농식품 공급망 교란, 식량·비료 등 
투입재 가격 급등과 같은 식량위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 노력을 반영

식량안보 및 WFP(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 관련

1996.
12.9 ~ 12.13

제1차 싱가포르 제4차 도하(카타르) 제7차 제네바(스위스)

제2차 제네바(스위스) 제5차 칸쿤(멕시코) 제8차 제네바(스위스)

제3차 시애틀
(미국)

제6차 홍콩
(중국)

제9차

제10차 나이로비(케냐)

제11차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제12차 제네바(스위스) 
※의장국: 
카자흐스탄

2003.
9.10 ~ 9.14

2013.
12.3 ~ 12.7

1998.
5.18 ~ 5.20

2005.
12.13 ~ 12.18

2015.
12.15 ~ 12.19

1999.
11.30 ~ 12.3

2009.
11.30 ~ 12.2

2017.
12.10 ~ 12.13

2001.
11.9 ~ 11.13

2011.
12.15 ~ 12.17

2022.
6.12 ~ 6.17

발리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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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WTO 각료회의(WTO MC)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1996년 1차를 시작으로 2022년 6월에 12차 각료회의가 개최됐다. 

WTO, 좀 더 알아볼까요?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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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1

조직 및 역할 

각료회의(최소 2년에 1회 개최)와 일반이사회(각료회의 非회기 중 수시 개최)로 
구성돼 있다. 협정 이행의 전반적인 감독 등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이사회는 무역정책검토기구 및 분쟁해결기구 역할도 수행한다.

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로 
1995년 1월 1일 출범

본부 

스위스 제네바

회원국
164개국(전 세계 무역의 98% 차지)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Ngozi Okonjo-Iweala) 
임기 2021.3.1.~2025.8.31.

주요 기능 

협상(Negotiations), WTO 협정 이행·모니터링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 
개발 지원 및 타 국제기구 협력 등

회원국 분담률 

 WTO 예산액 X 각국 분담률
(전체 회원국 무역량 중 
해당국  무역비중)으로 계산

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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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일 사과분쟁에 대한 
패널 설치

일본, 판결에 불복 및 상소

2002. 3 2003. 72002. 6 2003. 8 2003. 12

미국 vs. 일본 사과검역 
분쟁(DS245)1)

미국, 일본을 WTO에 제소 WTO 패널심, 일본 패소 일본, 상소심 최종 패소 

자료: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김승호, 법영사),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휴먼컬처아리랑) 및 인터넷 자료.

생활 속 국제 통상 판례 이야기

판결에서는 WTO SPS에서의 과학적 증거

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수집된 증거’만을 

의미하며 그 외의 증거는 모두 인정되지 않

고, 여기서 ‘증거’라 함은 ‘충분히 실질적이지 

않은 정보’나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철저히 

배제한다고 해석했다. 그만큼 검역방식 적용

에서 과학적 증거의 필요성과 정확성, 둘 모두

의 중요도를 동시에 확인해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일본의 화상병균 전염경로와 관련된 주

장은 위험성도 적고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따라

서 일본이 내건 9개 조건, 특히 ③ ④ 등은 실재적 위험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앞선 쟁점 패소에도 불구, 자신들의 검역방식이 

WTO SPS상 ‘잠정조치’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잠정조치 역시 ‘관련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에 한해 취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이미 많

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고 있기에 ‘잠정조치’로서의 일본 검

역방식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냈다.

팬데믹 시대, 과학적 위생검역의 중요성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이어 원숭이두창까지 확실히 질병에 성역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각국의 검역 강화는 충분히 예상 가

능한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검역 강화 자체를 막

는 것보다 그 과학성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미·일 사과분쟁이 주는 교훈은 남다르다. 엄격한 검역을 

통한 자국 농업생태계의 보호는 모든 국가의 책임이다. 정당

한 검역을 찾는 일에 과학은 문제가 아닌 해답을 제시해야 빛

난다. 뉴턴도 사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만유인

력이라는 과학적 ‘해답’을 찾아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  DS245: Japan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pples(WT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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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위생검역의 중요성 알려준 미·일 사과분쟁
프랑스 화가 모리스 드니(Maurice Denis)는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세잔의 사과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세 개의 사과로 꼽았다.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마녀의 독사과나 스티브 잡스의 애플(Apple) 등으로도 친숙한 과일이 

치열한 국제사회의 무역경쟁 속에서 통상분쟁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적이 있다.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화상병(火傷病, fire blight)은 식물병으로 에르위니아 아밀

로보라(Erwinia Amylovora)라는 세균으로 인해 발생한

다. 북미·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일본 등에서 발

생해 배·사과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살구, 딸기, 장

미 등도 이 병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일단 감염되면 열매, 꽃, 

잎, 가지 가릴 것 없이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고 점

차 시들어 죽는 것이 증상이다. 이런 모습이 말 그대로 불에 

그슬린 것 같아서 화상병이란 이름이 붙었다.

일본은 1950년에 이미 식물방역법을 제정, 사과나무 등 숙

주식물 15종과 그 과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었다. 2002년의 

사과분쟁을 통해 미국에 제소당한 일본은 미국에서의 사과 

수입에 대해 다음의 9가지 조건을 정해두고 있었다. 우선 ①

미국 농무부(USDA)가 지정한 무병충 과수원에서 생산돼야 

하며 ②과수원에 화상병 감염 식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③무병충 과수원이 500m 완충지역으로 둘러싸인 상황에

서 ④과수원 사이 완충지대는 연 3회 이상 점검이 필요한데, 

특히 폭풍 후에는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 ⑤수확된 사과는 

하수슬러지 탈수에 1분 이상 적셔 표면을 소독하고 ⑥추수 

컨테이너는 염소 소독이 필요하다. ⑦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별도로 곡물 농약처리를 한다. ⑧미국의 식물 보호 공무원

이 과실에 검역 해충이 없고 염소 소독을 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선언해야만 하며 ⑨미국 공무원이 필요한 보증

서를 발급했다는 사실, 그리고 염소 소독과 과수원 지정이 

적절하게 됐다는 점을 이번에는 일본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

판례로 보는 통상

독과 포장 시설을 검사한다. 이 같은 엄격한 

조건들에 대해 미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 SPS* 위반으로 2002년 3월 제소하

기에 이른다.

정당한 검역에는 

정확한 과학이 필수

일본은 화상병균 전염경로 위험을 이유로 

증상 없는 사과의 수입까지도 금지하고 있었

기에 미국은 이러한 검역방식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히려 과학적 증

거들을 통해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사과가 화상병균의 전염경로가 될 수 없음

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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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SPS Agreement;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TO 회원국 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키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이렇게!

인터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지면에서 못다 한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이나 유엔헌장과 같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에 대해

서도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통상 분쟁 업무나 FTA 

협상은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어학 능력도 중요합니다. 

통  국제통상 업무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장  한·EU FTA 협상을 통해 국내에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가 도입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WTO 분쟁 업무를 담당했을 때, 당시 미국 상무부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용 파이프로 쓰이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WTO 분

쟁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 잘 대응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통상 

변호사로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건을 맡아 영국계 로펌 허버트스

미스프리힐즈와 공동으로 한국을 대리했는데요, 한국 정부에 제기된 

ISD 사건 중 처음으로 승소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통  미·중 무역분쟁, 러·우 사태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장  최근의 무역환경은 글로벌 투자를 결정하는 데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

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자재 수급이나 글로벌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의 원산지 특혜 관련 규정

을 적절히 활용하면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체결 FTA

뿐 아니라 글로벌 생산 및 판매 거점 지역 국가가 체결한 FTA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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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직업 세계, 직업군의 직무 소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 

전공은 상관없다. 국제통상 분야는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학문 전공자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는 편이 국제통상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❶ 국제통상법·국제법에 정통해야 

국제통상 분쟁 업무를 다루려면 국내법은 물론 국제통상법·국제법에 대한 지식과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 간 이슈와 맞물리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현안에도 밝아야 한다. 

❷ 어학 능력도 중요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통상 협정문을 검토하고 영문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국제통상 분쟁이나 

협상은 영어로 진행되므로 영어 구사 능력도 중요하다. 

❸ 풍부한 경험 필요

급격한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려면 다양한 경험은 필수다. 로스쿨 졸업 이후 정부 부처 혹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면서 국제통상 관련 업무 경험을 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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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0여 년간 정부 부처에서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대응하려면 풍부한 식견을 토대로 전문 역량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김광균 기자    사진 이소연

거세지는 글로벌 통상 전쟁의 해결사
국제통상 전문가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통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  국제통상이란 개별 국가들이 무역과 관련된 정책이나 규범을 만들

고 실행하는 영역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무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대표

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를 다루는데, 최근에는 환경·노동·환율 문제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

장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문제도 국제통상의 영역에서 

다뤄집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국내외 로펌이나 정

부 부처,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장  정부가 무역 관련 규범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

거나 WTO 회원국 간 분쟁 발생 시 정부를 대리해 분쟁 업무 수행, 자

문 제공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투자보장협정

에 근거해 투자자와 투자 대상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정부를 대리해 분쟁 업무를 수행하거나 투자자를 대리해 투

자 분쟁을 제기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FTA 추진 과정에서 협상 담당자

의 요청을 받아 자문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통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제분쟁을 다루는 만큼 국제적 식견과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장  국제통상 분야의 변호사는 주로 협정문을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하

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문을 제공하거나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죠. 따

라서 기본적으로 WTO, FTA, 투자보장협정 등 여러 무역 관련 협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주로 국가 간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통상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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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가분의 수요·공급자 관계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도 불구하고 양측의 경제관계가 유지되는 배경이 됐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크림)반도 병합 직후 EU는 러시아

에 제재를 부과했고 러시아도 맞제재로 응수했다. 그래도 

에너지 분야만큼은 상호간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

이었다. EU·러시아 무역이 에너지 수입, 수출 위주의 구조

를 갖게 된 것은 동서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유

럽 정부들은 옛 소련(이하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일정 수준에서 소련과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

단했다. 마침 등장한 소련의 천연가스는 동서 관계를 개선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됐고, 1970년대 초부터 

소련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EU의 탈러시아 에너지 계획 ‘REPowerEU’ 발표

러시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EU 탈

퇴 후 2년 차에 접어든 영국은 더 적극적이다. 러·우사태 

직후부터 EU는 총 6차례에 걸쳐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

다. 주목할 점은 이 제재조치의 일부로 포함된 탈러시아 에

너지 계획이다. 지난 3월 8일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로부

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REPowerEU’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EU는 우선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늦어

도 2030년까지는 천연가스 수입조차 중단하게 된다.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중동, 미국 등으로 수

입선을 전환하고, 중기적으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산 가

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늘릴 수도 있다. 또

한 효율성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계

획이다. 이러한 EU의 탈러시아 에너지 계획을 급조된 것으

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러시아가 선별적인 에너지 공급 

유지와 중단을 통해 유럽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

다. 반면에 EU는 꾸준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려왔

다. 가령 1990년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

은 5% 미만이었으나 2020년에는 17%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정

책을 조율하고 있다. EU의 탈러시아 에너지 계획은 유럽 

그린딜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에너지 공급망 재편 속 환경규제 강화 우려 

그렇다면 EU의 에너지 전환 계획은 글로벌 공급망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까? 첫째, EU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입원

의 다원화를 시도할 것이며, 이 조치는 인프라 신설과 수

송 네트워크의 재편성과 병행해 진행될 것이다. 기존 파이

프가스(PNG) 대신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기 위

해서는 항만에 LNG 터미널과 보관시설이 필요하며, 내륙

국에 대한 수송을 위해 육로 운송시설 및 수송수단의 정

비도 필요하다. EU 역내에 에너지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 

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기적으로 재생에너

지 생산의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풍력·태양광 발

전의 비중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

화되고, 설비 증설이 진행될 것이며, 산업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수소에너지 개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

다. 셋째, EU의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은 세계 에너지 지형

주요국의 통상 이슈 전문가 칼럼

EU의 에너지원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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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냉전체제 우려 속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 재편 계획
러·우 사태는 유럽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냉전체제가 도래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영역에서도 세계화의 전격적인 후퇴 가능성이 높다.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공급망이 재차 흔들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국제적인 에너지 공급망에 큰 타격을 가했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치솟는 물가에 직면해 있다. 

글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사진 한경DB

유럽연합(EU)의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을 받으면서 대대적

인 재편을 앞두고 있다. 유럽은 본래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다. 노르웨이, 영국 등이 북해에서 원유를 생산하지

만 유럽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EU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25%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수입

해왔다. 따라서 EU·러시아 관계의 악화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생산국이다. EU의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천연가스 41%, 석유 27%, 석

탄 47%에 달한다. 즉 유럽 경제는 러시아의 에너지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 이러한 물량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럽은 대체가 어려운 시장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중 유

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석유 49%, 천연가스 74%에 이른다. 

지난 5월 18일 덴마크 에스비에르에서 덴마크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북해와 연한 유럽 4개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2050년까지 해상 풍력발전 규모를 현재의 10배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왼쪽부터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글로벌 톡



이후 유럽의회(2004~2009) 의원직을 맡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극심한 경제위기에 빠진 라트비아에서 30대의 

나이로 최연소 총리(2009~2014)에 임명됐다. 당시 라

트비아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어와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4개 외국어

를 구사하는 젊은 총리의 국제 감각과 강력한 추

진력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2020년 10월부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통상 담당 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을 맡고 있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중국, 그리고 EU에서 탈퇴한 영국과의 통상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직책으로 통상장관의 역할을 한다. 그동안 EU 집행위원회의 통상

장관직은 프랑스, 영국, 벨기에, 스웨덴 등 서유럽 출신이 맡아왔던 

자리로 동유럽 출신으로는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가 처음이다. 

하지만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는 이미 2016년부터 EU의 금융 및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장관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유럽의회 의원도 

역임하면서 EU 차원의 경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주목할 점은 돔

브로우스키스 통상장관이 라트비아의 총리 출신이라는 점이다. 주

로 국내 정치를 통해 EU 정계에 진출하는 서유럽과 달리 동유럽 정

치인 중에는 국내와 유럽 차원의 정치 경력을 번갈아 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국의 크기가 작은 만큼 EU 차원의 경력이 정치 엘

리트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체

제전환을 겪은 동유럽에서는 서구식 국제 감각을 갖

춘 젊은 엘리트가 급부상하는 경우가 많다. 돔브로우

스키스는 독일과 미국에서 공학을 전공한 후 고국 라

트비아로 돌아와 정계에 입문, 4년 만에 국회의원과 

재무부 장관직(2002~2004)에 올랐다. 

최초의 동유럽 출신 통상장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

통상을 이끄는 사람들

t r a d e   n e g o t i a t o r  

e U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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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연합(EU) 재무장관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 
이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문제가 
논의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은 EU 재무장관 비공식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 맨 왼쪽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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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책이 결합되면서 EU의 환경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규제순응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산업 구조조정 대비해야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과 EU는 기존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공동 대응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급

망 복원, 에너지 및 자원 안보, 보건 등 경제안보에 대한 인

식이 강해졌다. 따라서 기존 무역·투자에 치우쳐 있는 교

류관계를 좀 더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 분야

별 협력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최대한 다

원화하되,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 

운용이 필요하다. 한·EU 기본협정(2014년 6월 발효)의 

협력 조항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에너지, 보건, 

희토류, 무역규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의 이행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동 FTA의 현대화(개정) 작업 시 관련 협

력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 한편 EU의 에너지 전환 계획

은 그 실행과정에서 막대한 인프라와 새로운 산업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에너지 운송을 위한 인프라 및 장비 증설, 

선박 수요의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풍력·태양광·수소 발

전,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급충격은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킨다. 중동지역의 불안이 계속되자 많은 국가가 

대안으로 원자력,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린 바 있다. 또한 

에너지 수입국을 다원화하고, 생산과 소비에 있어 에너지 

효율을 강화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원자재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러·우 전쟁으로 발생한 공급충격에 대해 EU는 기존 그린

딜 계획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환경의 변화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뜨는 산

업과 지는 산업의 경계를 가를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양측 모두 재편된 이후의 산업지형도를 예견하고 미리 준

비할 필요가 있다.

REPowerEU를 통한 탈러시아 에너지 계획

정책 분야

산업전환
(Transform Industry)

비(非)러시아 천연가스
- 50(예상)LNG 전환 50

- 10파이프 유입 다원화 10

재생에너지원 가스

재생에너지원 가스

전력 분야

에너지 집약 산업

바이오가스 17bcm: 소비 
절감 17bcm

에너지 효율 조치: 38bcm 
절감

신규 열펌프 3,000만 기 
설치: 2030년 35bcm 절감

3.5

14

1.5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 
35bcm 생산

난방온도 1℃ 하향을 통한 
에너지 절약: 10bcm

향후 5년간 
1,000만 기 설치

18

10

조기 집행

그린 수소 5,600만 톤: 
9~18.5bcm 절감

풍력 480GW, 태양광 
420GW: 170bcm 절감

그린 수소 5.6mt

에너지원의 조기 전력화, 
그린 수소 사용

-

2.5

20

수소 생산 확대 및 
2030년까지 20mt 수입

지붕태양광 우선 설치: 
연간 15TWh 

풍력, 태양광 20%  
앞당기기: 가스 3bcm 절감, 
2030년까지 80GW 증설 

혁신기금 활용

25-50

조기 집행

그린 수소 사용을 통한 절감

중점 REPowerEU 조치
Fit for 55를 통한 계획 

(2030년)
2022년까지의 대체 계획

(단위: bcm 상당)

그린 수소와 조기목표 달성을 통해 가스 사용량 축소

2030년까지의 추가 중단 계획
(단위: bcm 상당)

천연가스 다원화
(Gas Diversification)

전기공급
(Electrify Europe)

※bcm: 천연가스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10억 입방미터를 의미



tongsangnews.kr        /        29 

세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대표산업

품목별 수출 현황(2021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원료 기타, 기타의 조제용 약, 백신류, 독소류 및 독소이드류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60.7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61.2%를 차지했다.

독일은 의약품 수출 1위국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주춤하면서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에 다소 감소했으나 하반기에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도에 이어 수출 2위국을 유지했다.

국가별 수출 현황(2021년 기준)

GMP 상호인정협정은 상대국 우수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사 결과인 ‘GMP 적합증명서’를 신뢰

해 상대국 제조소에 대해 GMP 실사 없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국내 식약업체가 상대국 규제당국에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하면 국내 

GMP 적합증명서 제출만으로 해당 규제당국의 GMP 실사가 면제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의약품 등록기간도 단축된다.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 현황

한국·스위스 

2020년 1월 23일 협정 공포

한·EU 협정 

추진 중

한·싱가포르 협정 

추진 중  

1,835 379 807 306 266 1,231 313 656 273 265 

① 독일 ⑤ 튀르키예
(옛 터키)

③ 일본 ⑦ 네덜란드 ⑨ 벨기에

바이오의약품 원료 기타 기타의 조제용 약 백신류 독소류 및 독소이드류

60.7 8.2 6.3 5.2 2.4
(단위: 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HSK 3002149000(기타) 및 3002150000(면역물품)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위탁생산(CMO)하는 바이오의약품, 항체 진단키트 등이 
모두 포함된 수출액으로 집계한 수치

② 미국 ⑥ 싱가포르④ 중국 ⑧ 베트남 ⑩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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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성장 중인 의약품산업
국내 의약품은 보건산업 수출의 약 38.5%를 차지한다. 특히 올 1분기 수출액 23억 달러로 보건산업 분야 중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의약품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수출경쟁력 면에서 

대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성장 중이다.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 대표선수

수출 현황

의약품 수출은 최근 5년간 상승세로 연평균 증가율 24.6%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6%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수출은 2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5% 증가했다. 

2022년 1분기 의약품 수출 현황

28        /        JULY  2022

최근 5년간의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21

9,915 

2020

8,428

2019

5,184

2018

4,746

2017

4,117

15.3% 
 증가

9.2% 
 증가

62.6% 
 증가

17.6% 
 증가

15.5
23.0

48.5% 증가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단위: 억 달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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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수출기업 성공 사례

유창종합식품이 고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철저히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다.

“고객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제품 사양을 

모두 충족시켜준다는 점이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1998년부터 주문자상

표부착생산(OEM)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

를 거치다 보니 고객의 어떤 요구라도 맞출 

수 있는 생산라인을 갖추게 됐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으로 수출 기반 마련

국내 수산식품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

해지면서 한계를 느낀 유창종합식품은 해

외로 눈을 돌렸다. 2018년 공장 화재로 인

한 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었

다. 초기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해 기초적인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수출

물류 지원사업’,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감했다. 

“제품 수출에 수천만 원의 물류비가 드는

데 수출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식품 수출 시 

필요한 각종 국제 인증을 취득하는 데는 식

품 인증 지원사업의 도움이 컸습니다. 현재 

할랄, 논지엠오(Non-GMO·비유전자변형

식품),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글

로벌 식품안전경영시스템(FSSC22000) 등

의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종합식품은 이제 겨우 수출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뿐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수출

액 315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매출의 38%

에 달하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8월 출시

를 앞두고 있는 신제품 ‘유기농 도시락김’을 

통해 기존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를 넘

어 미주 시장에 도전장을 낼 예정이다. 이

를 계기로 향후 유기농 중심의 제품 품목

을 다양화해 수출 대상국을 확대해나갈 계

획이다.  

“김을 즐겨 먹지 않는 나라에서도 스낵이나 

안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제

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 목

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속적인 제품 개발

을 통해 품목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정부지원사업 활용, 
글로벌 시장 안착

창업 초기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

는 예산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서

울산업진흥원을 비롯해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

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

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

흥원 등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마케팅 툴을 제작했고, 해

외시장 조사, 로드쇼, 해외 전시

회 참가 등 다수의 수출 마케팅 프

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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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유창수산식품 등 전 계열사 포함

직원 수

500만 달러(예상)315만 달러

(2021년) (2022년)

수출 규모

김밥김, 꼬마김 등 국내 주력제품인 김 제품군. 

수출기업 성공 사례

최근 3년간 매출 추이

2019년 2020년 2021년

120
9994

수출 국가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 브라질 5개국,
올해 미국 수출 예정

(단위: 억 원)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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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설립된 유창종합식품은 경쟁

이 치열한 국내 수산물 유통·가공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 

1980년 광주 양동시장에서 유창상회란 상

호로 건어물 위탁판매에 뛰어든 부친의 가

업을 승계·발전시켜온 장대석 유창종합식

품 대표는 정직함을 모토로 신선하고 안전

한 수산식품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

산식품의 원료 수매부터 제품 생산 및 유

통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장성욱 

유창종합식품 이사는 제품의 품질을 유창

종합식품의 경쟁력으로 꼽는다.

“우수한 원료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노하우가 유창종합식품만의 강

점입니다. 원료 수매에서부터 제품 가공 및 

완성품 검사까지 제품의 품질 유지에 공을 

들이는 한편,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 취득 등 식품 안전성 확보

와 위생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기농 김 앞세워 
K시푸드의 맛 알린다

㈜유창종합식품

해외무역 지상중계

㈜유창종합식품은 수산물 유통·가공 

전문기업이다. 정직하고 바른 먹거리만을 

선보인다는 일념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다지고 있다.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 

주력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유창종합식품은 

신제품 개발과 함께 미주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글 김광균 기자    사진 박충렬

H i s t o r y
(주)유창종합식품 약사

1980 유창상회 설립

2011 유창종합식품 법인 설립 

2012 수산물가공 공장등록

2017 HACC 인증 취득

2021  FSSC22000 인증 취득장
성

욱
 ㈜

유
창

종
합

식
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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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수레바퀴 역사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

투자와 투기의 혼란 속 
한없이 부풀어올랐던 거품경제의 역사 
튤립 광풍부터 암호화폐까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힘든 일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을 거듭한다. 

그리고 한없이 부풀어올랐던 ‘거품’은 당대인의 삶은 물론 경제사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세기의 천재 아이작 뉴턴으로 하여금 “천체의 움직임까지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고 토로하게 했던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중기과학부 부장 

17세기 후반 에스파냐와의 전쟁 등으로 국채가 급

속하게 늘면서 영국 정부는 1711년 남해회사를 설

립했다. 회사가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 정부가 남

아메리카 지역의 무역독점권을 회사에 부여한 것

이다. 남해회사는 1720년 초반 당시 3,000만 파운

드에 해당하는 국가 전체 채무를 인수한다는 계

획을 발표했다. 남해회사의 사업계획에 영국 사회

의 관심이 쏠리면서 1720년 영국은 투기 광풍에 

휩싸였다. 남해회사 주가는 단기간에 10배 이상 

올랐다. 남해회사 뒤를 이어 수많은 주식회사가 

난립했고, 투기 열풍이 전국에 확산됐다.

위험을 인식한 영국 정부는 1720년 ‘거품법(Bubble 

Act)’을 제정해 민간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투기를 선동한 

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

할 때 의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거품이 가득 낀 남해회사 주가가 폭

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수많은 투자자

가 파산했고, 영국의 주식시장은 혼란에 휩싸

였다. 남해회사 파산을 계기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졌다. 주식

회사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경계심도 커졌다. 

결국, 영국 경제는 이후 100년 이상 주식회사를 현

실적 제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해회사 파산 충격

으로 영국 경제 성장과 산업혁명은 적어도 거품법

이 폐지되는 1825년까지는 주식회사라는 근대적인 

기업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진행돼야 했

다. 이에 대해 영국의 역사학자 존 카스웰은 거품법

이 영국에서 상업혁명의 출현을 40~50년가량 지

체시켰다고 평가했다.

거품 속 백만장자의 탄생

투기와 광풍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일은 영국 사회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

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름만 ‘남해 버블’이 

아니라 ‘미시시피 버블’로 달랐을 뿐이다. 스코틀랜

드 출신 존 로는 프랑스 루이15세의 섭정 오를레앙

공에게 접근해 1718년 600만 리브르의 자본으로 

프랑스 중앙은행 격인 왕실은행(Banque Royale)

을 세웠다. 1719년에는 미국, 인도, 중국에서 무역

을 독점하는 서방회사(Compagnie d'Occident, 

나중에 미시시피 회사가 됨)를 설립했다. 서방회

사와 왕실은행은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국채 인

수 대가로 지불할 계획이었다. 국가의 채권자가 주

주가 되고 부채는 감소하도록 해서 프랑스 왕실의 

재정수요를 충족하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금

융기법’이었다. 서방회사는 루이지애나 및 서인도

제도와의 교역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의 구상대로 

화폐주조권과 조세청부권을 부여하면서 날개를 

달아줬다. 주당 500리브르인 서방회사의 주가는 

투자 광풍이 일면서 1720년 2월에 1만5,000리브

르까지 치솟았다. 조직적으로 투기를 자극하고 고

배당 전망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뛰었다. ‘백만장

자’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했고,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사들였다. 서방회사는 오늘날 루

이지애나 등 미국 8개 주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업

권과 채광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지역 토지

는 당시 프랑스 내 토지처럼 부가가치가 크지 않았

다.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늪지대였던 탓에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고, 

기대하던 엄청난 규모의 광맥도 발견되지 않았다. 

식민지 소유권은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약속

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를 창출

해내지 못했다. 

존 로는 화폐의 본질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공공

의 신뢰라고 믿었고, 프랑스 절대왕정이 그러한 절

대적 신뢰를 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서방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존 로와 왕실은행은 화폐 

발행을 통해 서방회사 주가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엔 무너졌다. 1720년 10월 1만8,000파운드까

지 오른 주가는 순식간에 40파운드 수준으로 떨

어졌다. 프랑스 국민에겐 엄청난 투자손실을, 정부

에는 막대한 부채를 남긴 채 은행과 회사 모두 문

을 닫았다. 존 로의 무모한 시도 덕에 프랑스인들

도 지폐와 주식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됐다. 

거품법이 영국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듯, 존 로

의 도박은 프랑스가 은행업과 주식시장 발전에서 

이웃 유럽 국가보다 뒤처지는 원인이 됐다.  

▲ 존 로가 더욱 어렵게 
만든 프랑스 왕실의 
재정문제는 결국 
프랑스혁명의 전주곡 
역할을 했다. 이후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프랑스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 <남해거품, 1720년 
‘체인지 앨리’의 풍경>
1847년, 에드워드 와드 作.
1720년에 영국에서 발생했던 
금융거품의 현장을 묘사한 
작품.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의 주식을 사기 
위해, 또는 남해회사 주식의 
전망에 대한 풍문을 듣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프랑스의 재무장관으로 
재직했던 존 로(1729년)



수출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정책

#경비 지원범위

서비스 BM 해외진출 용도에 한해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컨설팅 부문에서는 계약

서 검토 및 작성, 분쟁 대응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해외사업

제안서 작성 등의 진출전략, 홍보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PR분야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현지화 기반 조성 부문에서는 콘텐츠 제작, 번역/더빙, 솔루션 

사용, 법인 설립 및 조사비용, 인증비,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등록비용 등이 지원

된다. 홍보 부문에 있어서는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나 앱 제작, 홍보물 제작, 해외

전시회 참가비 등이 지원되고 기타 출장지원이나 해외 마케팅에 수반되는 직접비

용도 해당된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무역투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이메일(service_bm@kotra.

or.kr)로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이메일 

접수 후 전화(02-3460-7611) 확인 필수

이며, 신청서 내 ‘신청분야, 해외진출 방

식, 지원단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올해 신청기간은 지난 1분기에 종료돼 내

년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5

#선정평가

선정평가는 1차 서류심사 40점, 2차 발

표심사 60점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 

평가지표는 서비스, 적합도(데뷔·유망·

리딩 기업별 지원사항과 사업계획 적합

도 판단), 노력도, 가점 등의 항목으로 

나뉜다. 발표심사 평가지표는 혁신성, 

참여목적, 사용계획, 기대효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종 선정 이후 지원사

업 참가 포기 시 차순위 기업이 선정된

다.  

문의처: KOTRA 서비스소비재실 

              ☎ 02-3460-7611/76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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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표

구분

<1차>
서류심사
(40점)

<2차>
발표심사
(60점)

평가지표 평가항목 (기준자료)

서비스

노력도

서비스 내용 전달 (사업계획서 내 해외진출 서비스 상세 설명)

제출서류 양식 준수

적합도

가점

혁신성

참여목적

사용계획

기대효과

(데뷔기업) 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조사 노력도
(유망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서비스 현지화 노력도
(리딩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기존 성과 및 향후 계획
※ 데뷔·유망·리딩 기업별 지원사항과 사업계획 적합도 판단

무체물수출 확인증(무역협회)

현실경제에 접목 가능한 유망 서비스인가?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 목적이 부합하는가?

해외 마케팅비 사용 계획은 구체적인가?

단계별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배점

10

10

20

5

15

1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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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무역정책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2022년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서비스 기

업에게 컨설팅, 온디맨드 서비스, 현지

화를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한다. 모집규

모는 40개사로 산업재산권, 서비스 플

랫폼, 콘텐츠, 에듀테크, 융복합 서비스 

분야가 대상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희망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①(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수출(프랜차이즈, 캐릭터) ②(서비스 플

랫폼) 제품 및 서비스 해외수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B2B, B2C 플랫폼 기업 ③(콘텐

츠)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해외수출 ④(에듀테크)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

한 비대면 교육서비스 ⑤(유망서비스) 해외진출 경쟁력을 갖춘 유망 서비스 기업이

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휴업 및 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동 지원사업 3년 차(회) 참가기업(최대 3회까지 참

여 가능)이다. 

2

#지원내용 및 지원단계

지원내용은 사업비 4,800만 원(국고보

조금 3,500만 원+기업분담금 1,300만 

원)이며, 신청기업에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계는 

데뷔기업, 유망기업, 리딩기업으로 나뉘

며 지원 대상과 목표가 세분화된다. 

3

‘혁신서비스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이 ‘2022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BM)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선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정착을 위한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단계, 선정평가 등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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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뷔기업

3
리딩기업

2
유망기업

해외진출 경험부족 및 해외진출 
전략수립 컨설팅이 필요한 데뷔기업

홍보마케팅 집중 지원을 통해 
서비스 수출이 기대되는 기업

서비스 현지화 및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유망기업

▶▶▶

▶▶▶

▶▶▶

•파트너십 계약
•현지법인 설립 및 사무소 개설

•서비스 공급 계약 •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계약 •서비스 연계 상품수출 계약

데뷔기업, 리딩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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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정보를 담은 이슈

사이버 안전을 위한 표준모델 구축

능력성숙도모델통합(CMMI;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은 SW업계와 유관 분야에서 ‘사실

상의 표준(de-facto)’ 인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 카네

기멜론대학(CMU)의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SEI)가 제

시한 이 모델은 5가지 성숙 단계를 통해 SW의 설계·제

작 단계에서부터 안전과 신뢰성을 평가한다. 

최근에는 미 국방부(DoD)와 협력해 사이버보안성숙도

모델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이 제시되면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새로

운 인증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CMMC는 기존 

CMMI와 연계해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미 국방부가 발

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기관과 계약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증 제도다.

접근통제, 자산관리, 신원확인, 사건대응, 유지관리, 보

안심사, 직원보안 등 전체 17개의 보안 관련 분야에서 단

계별로 이전 단계의 필요한 사항을 모두 누적 이행해야

만 하며, 모델 1.0 기준으로 총 171개의 기준 충족을 위

한 수행활동(practices)이 명시돼 있다. 모델 2.0은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표준에 따라 3개 등급으

로 간소화했다.

국내 SW기업을 비롯해 방산기업, 생산한 제품이 사이

버 보안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 등 대미 수출기업은 이 인

증 제도를 거치기 위해 SW의 설계와 구현 및 검증 단계

에 이르기까지 표준을 따름으로써 자사 제품에 대한 안

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이버 보안 분야의 
새로운 인증 표준으로 자리 잡은 CMMC.

사이버 보안 관련 수출통제 정책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영향이 있는 SW에 대한 개발 및 생산, 사용에 활용되

는 기술을 수출할 때 BIS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이다. 즉 미국 업체들이 보안 관련 기술을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사이버안보수출면허(ACE; Authorized 

Cybersecurity Exports)를 통해 수출 면허를 획득해

야 한다. 몇몇 제재 국가(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

나 수출업자가 사이버 안보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음

을 인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 국가들에 대해서는 

면허가 면제될 수도 있다.

또한 미 상원은 연방 기관과 특정 기관이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를 사이버 보안 및 기반 시설 보안국(CISA)에 

보고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사이버 사고 통

지법(Cyber Incident Reporting Act)’을 발의했으며,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

에 따르면, 4가지 사항의 기본 보고와 16개 중요 기반 시

설을 규정한다. 사이버 사고 발생 72시간 이내에 보고하

고, 랜섬웨어로 인해 비용 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24

시간 이내에 보고하며, 관련된 데이터를 보존할 것을 명

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규제를 

잘 인지하고, 제품별 준수 및 유관 기관·기업들과 파트

너십 기회 모색과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 기업은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을 수출할 때 
산업안보국(BI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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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사이버 안보 시대의 비즈니스 트렌드 
전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액은 연 6,000조 원에 달한다. 이에 세계의 기업, 학계, 정부는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수행과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카네기멜론대는 사이버 안전을 위한 신규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관련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글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유통 플랫폼 11번가는 국제 표준 정보보호 인증(ISO/

IEC 27001)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ISO/IEC 27701)을 

동시에 획득하고, 전자상거래 부문 최초로 국내 인증

(ISMS-P)도 취득했다. 

한편, 글로벌 기업으로는 구글이 지난 3월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Mandiant)를 54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Amazon)도 각각 리

스크IQ(RiskIQ), 위커(Wickr) 등 보안 플랫폼 업체를 

인수하며 서비스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이 자사의 사이버 안보를 지킴과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사이버 보안 기대치

에 부응할 수 있는 방편이다. 또한 고객만족을 높이고 

데이터 보호, 투명한 운영 등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산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의 과제를 

실천하는 좋은 예시이기도 하다. 

IT·SW 기업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국내외 기업은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

해 사이버 공간상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

를 이루고 있다. 전담 부처 및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인

증 획득, 주요 보안기업 인수 등 다양하다.

네이버는 프라이버시 센터를 설립하고, 2015년부터 <프

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로 고객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캠페

인도 병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4년부터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최근 ‘알고리즘 윤리 헌장’

을 개편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기업 당근마켓은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출범해 고객 보호정책 모니터링, 

분쟁 조정, 민원 및 심의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전문업체를 인수하거나 
관련 백서를 발간하는 등 서비스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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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무역의존도, FTA로 변화에 대응

뉴질랜드는 GDP 대비 무역 비중이 50% 이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

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하며,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뉴질

랜드 정부는 2030년까지 뉴질랜드 수출의 90%를 충당하는 지역과 

FTA를 체결할 계획이다. ‘모두를 위한 무역(Trade for all)’ 어젠다를 

바탕으로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 해결에 공헌하고자 한다. 

뉴질랜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

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며, 최

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0년 6월 뉴질랜드와 칠레 정부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분야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체결하며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총 수입액의 약 95% 이상에 무관세 혜택

을 제공하는 등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

총 수입액의  

95% 무관세 혜택

안정적 정치환경, 우호적 기업환경

뉴질랜드는 안정적인 정치환경과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22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

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뉴질랜드

는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을 통해 외국인

의 뉴질랜드 투자에 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21년 국가

이익 심사(national interest test)의 대상 범위 축소 및 예외 확

대를 골자로 해외투자법을 개정했다. 법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한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의 뉴질랜드 투자확

대 효과가 기대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28년까지 연구개발 세

액공제(R&D Tax Incentive)를 시행하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

한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경제현황과 비즈니스 에티켓

(2021년 기준)

부패인식지수  

3년 연속
 1위
(국제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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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방역조치와 통화완화 정책으로 경기 회복

뉴질랜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2020년 기준)은 2,125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4만1,792달러다. 뉴질랜드는 2011년

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2~4%를 기록하며 견실

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2019년 세계경기 하강과 2020년 코

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뉴질랜드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와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2021년

부터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

행은 2021년 10월에 7년 만에 처음 금리를 인상했다. 올 들어 

4월과 5월에는 금리를 각각 0.5%p 인상하며 인플레이션에 대

처하고 있다. 0.5%p 인상 규모는 2000년 이후 최초다. 뉴질랜

드의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1분기 6.9%로 32년 

만에 최고 수치를 보였으며, 5월 기준 실업률은 3.2%를 기록

했다. 이 수치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실업률 집계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최저치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1년간 여행업은 직·간접적으로 뉴질랜드 GDP의 

9.8%를 담당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 4월 기

준 연간 수치는 4.8%로 크게 하락했다. 뉴질랜드는 오는 7월 

31일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할 예정으로 관광업 활성화를 도

모하고 있다.

국경 활짝 연 뉴질랜드

통상 아카데미

국경 전면 개방  

7월
 31일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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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정부 통계기관인 Stats NZ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인구는 510만 명, 면적은 한반도의 1.2배 크기인 27만㎢다. 

호주에서 남동쪽으로 1,600km 떨어져 있으며, 남섬과 북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뉴질랜드의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와 수도 웰링턴은 

북섬에 위치해 있다. 뉴질랜드의 공용어는 인구의 95%가 사용하는 

영어 외에 마오리어, 수화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1987년 마오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마오리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데 이어 2006년엔 세계 최초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를 공용어로 제정했다. 뉴질랜드의 민족 구성은 

유럽인(70.2%), 마오리족(16.5%), 아시아계(15.1%)로 이루어져 있다.

글 조승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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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인터뷰

임재걸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관 관장

뉴질랜드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다. 외부 바이러스나 천적의 반입으로 생태계 교

란 시 국가의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생물 검역 보안

(biosecurity)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다. 뉴질랜

드 입국 시 농산물·육류 반입 신고는 필수이며, 신발에 묻은 흙

까지 검사한다.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다. 우리 기업인들이 식품을 수출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영문 라벨의 성분 표시에 치킨맛(chicken flavour)이라고 쓴다

면, 닭이 재료로 직접적으로 들어 있지 않더라도 세관검사를 각

오해야 한다. 또한 꿀 함유 제품은 반입 불가다.(특별허가 제외) 

꿀맛의 식품을 수출한다면 영문 라벨링부터 바꿔야 한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

군을 소개해주세요.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낙농제품 수출국이다. 반대로 

인구 500만의 작은 경제 규모로 제조업의 발달이 미

약하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장에는 기계나 장비 등 산업재의 수

요가 제한되어 있어 이보다는 소비재 또는 완제품의 수출이 유망

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도 한류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뉴질랜드 도시 어디서나 한국 식당과 한국 화장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자동차 수입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2019년 

처음으로 뉴질랜드 최대 백화점 체인 F사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화장품 코너를 올해부터 늘리고 있다. 급

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시안의 이민 인구를 생각하면, 한국 소비

재에 대한 수요는 한류와 맞물려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약속 이행은 필수!

철저한 신용사회로 시간 엄수와 약속 이행은 필수다. 

일반적인 업계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투명한 사회시스

템과 행정 프로세스 등으로 뉴질랜드는 각종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

한 국가로 손꼽힌다. 

다문화 존중의 사회 

뉴질랜드는 원주민 마오리 문화를 보존하고 존중한

다. 공용어가 영어와 마오리어이며 공식 행사와 문서

에는 마오리어가 병기돼 있다. 마오리어 ‘KIA ORA(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다양한 이주 민족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정

착돼 있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한 편향적 의견을 주의해야 한다.  

뉴질랜드 3대 키위

뉴질랜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키위(Kiwi)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된다. 대부분 과일 키위만을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키위라는 단어는 과일 외에도 ‘뉴질랜드 사람’과 ‘뉴

질랜드 국조인 키위새’라는 뜻도 있다. 특히 뉴질랜드 사람을 키위라

고 하니 반드시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 오클랜드와 헷갈리지 말 것!

종종 우리 기업인들이 오클랜드 하면 미국의 Auckland

와 뉴질랜드 Oakland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

분의 바이어는 웃어넘길 수 있으나, 일부는 지명을 헷갈리는 것에 대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다소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혹시 영문으로 지명을 쓰게 되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비즈니스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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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소연료전지, 뉴질랜드의 수소 생산 

2015년 12월 한국과 뉴질랜드는 양자 간 FTA를 발효했다. 2021년 한국은 

뉴질랜드와의 교역에서 수출 19억2,000만 달러, 수입 15억4,000만 달러로 

3억8,000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교역국 중 중

국, 호주, 미국, 일본에 이어 5위의 무역 파트너다.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

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합성수지이며, 수입품목은 낙농품, 알루미

늄이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가 양국 간 수출입 품목

에도 반영돼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 수소연료전지 분야, 뉴질랜드는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21년 5월 제15차 한·뉴질랜드 경제공

동위원회에서 양국 간 수소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 1월 

한국은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가 체결한 DEPA 가입을 위해 첫 협상을 

진행하는 등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한국 기업이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수지원함인 아오테아로

아함을 진수하며,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도 모색하고 있다. 

마오리족과 키위새의 나라 

뉴질랜드의 첫 번째 정착민은 마오리족의 조상으로 1200년에서 1300년 

사이 폴리네시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질랜드 럭비 대표팀은 

경기 전 마오리족의 전통 춤인 하카(haka)를 추는 것으로 유명하다. 1840

년 2월 6일 뉴질랜드 초대 총독인 윌리엄 홉슨은 마오리족 추장들을 만나 

와이탕이 조약(Waitangi Treaty)을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주권을 영국에 이양했다. 뉴질랜드는 1907년 영국자치령 지

위를 획득했고, 1947년 11월 25일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뉴질랜

드는 1893년 세계 최초로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을 보장했고, 1930년대에 

세계 최초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는 등 세계 역사를 선도하

는 정책을 시행했다. 뉴질랜드는 2027년부터 담배 판매 연령을 18세에서 

매년 한 살씩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며,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흡연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뉴질랜드인을 일컫는 ‘키위’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다

른 참전국들이 뉴질랜드 군인을 부르는 것에서 유래됐다. 화폐에도 등장

하는 키위새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뉴질랜드를 지칭하는 각종 

표현에 사용되고 있다.

세계 최초  

여성 참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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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對)뉴질랜드 교역 규모

수출 19억2,000만 달러 

수입 15억4,000만 달러 
(2021년 기준)

(18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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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교역규모 

2017년 이후 우리나라는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제조 분야

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도와 활발한 경제협

력 관계를 구축하며 국내 주요 기업이 인도 현

지에 다수 진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우리나라와 인도의 

교역금액은 전년 대비 40.5% 증가한 236억 달

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특히 중간재 교

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급망 연결성도 긴밀

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우리나라의 올해 5월 기준 대(對)

인도 수출금액은 75억6,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2억3,900만 달러 대비 16.5% 증가했다. 한·인

도 CEPA 수출활용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다.(2018년 70.9% → 2019년 73.0% → 2020년 

74.6% → 2021년 77.8%)

인도의 원산지 관리 강화

인도 재무부 규칙 개정(2020.9.1. 

시행)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

(CAROTAR 2020)은 인도 관세법에서 위임한 ‘수

입자가 보유할 정보’를 최소한 증빙자료(FORM 1 

관련)로 규정하고, 인도 수입자에게 이를 제출하

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인도 수

입자는 우리 수출자에게 증빙자료(FORM 1 관련) 

작성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물품

에 대한 인도의 간접검증 요청이 2020년 하반기부

터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요청 현황: 

2019년 0건 → 2020년 19건 → 2021년 147건]

한·인도 CEPA 활용 수출 시 

유의사항

첫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서(C/O) 발급 신청 시 한·인도 CEPA에서 정한 절

차와 규정에 따라 발급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기

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요

청의 주요 원인이 된다. 관세청 FTA포털 공지사항

(게시번호 804번)의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

서 발급기준 안내’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둘째,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판

정을 위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중요하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계 공통으로 사용

하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셋째, 인도 재무부(CBIC)가 2021년 3월 29일 자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

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

에 따라, 우리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

를 할 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

이 없도록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도 관세당국은 인도 수입자에게 ‘수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증빙자료(FORM 1 관련)’를 요청할 수 

있다. 인도 수입자가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증빙자료

(FORM 1 관련)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원

산지검증 요청의 주요 원인이 된다. 관세청은 국내 수

출자의 증빙자료(FORM 1 관련) 작성에 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

템인 FTA-PASS에서 ‘FORM 1 자동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다섯째, 우리 수출자는 한·인도 CEPA 원산지증

명서(C/O)를 발급했다면 관련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과 국내법에서 정한 5년 동안 보관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2

4

3

IndIa FTA 발효국 동향과 활용

5

40.5%
2021년 기준 

한·인도 교역액은 

전년 대비 40.5% 

증가한  2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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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물류난이 확산되면서 인

도 정부는 자국 시장 소비와 가격 안정을 위해 밀

과 설탕의 수출제한조치 등을 시행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인도가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 ive Econom ic 

Partnership Agreement)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올해 1월 양국은 코

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역 원활화, 

투자 확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한·인도 CEPA

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 협상을 재개했다. 

교역환경 변화와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재개 

인도는 무역적자 심화 우려 등에 따

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불참, 

2020년 4월 인도 관세법 개정 시행을 통한 원산지 

FTA AnAlysis

2010년 1월 1일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해 

우리나라는 인도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한·인도 CEPA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협상을 재개했다. 이에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인도의 관세분야 주요 변화와 수출물품의 

한·인도 CEPA 활용 시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인도의 관세분야 주요 변화와

 한·인도 CEPA 수출 활용

1

CEPA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의 의미

① RCEP에 불참한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 추가 확보로 

   세계 최대 FTA인 RCEP 경제권의 협력 완성 

② 신남방 FTA의 고도화

레드포트(붉은 요새), 인도 델리에 있는 성으로 
최대 높이가 33m에 달하는 거대한 적색 사암으로 둘러싸여 있다. 
17세기 무굴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웠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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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VA; Value Added)

일정 기간에 경제활동 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해 새로이 창출한 가치다. 총산출에서 중간

투입(소비)을 차감해 계산하며, 국민소득 계정에서는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대신해 국내총

생산으로 기록한다. 

자료: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특정 국가의 최종수요를 위해 국가 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말한다. 국가 간 총액 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존 수출입액과 달리 상대국 최종수요로 인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입액과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상대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출액으로 정의한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교역 총액에서 중간

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중간재 거래가 중복 계상되는 기존 무역통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를 개발했다. 

자료: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GVC에서 부가가치의 예시: 애플사의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4는 중국에서 조립돼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로 최종 수출된다. 

그러나 194.04달러에 수출된 중국산 아이폰 완제품의 가치 중 중국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6.54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아이폰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 패널과 메모리반도체를 생산

하는 한국은 80.05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은 중간재 생산과 거래가 활발한 수직분업 GVC에서 각국이 실제로 기

여한 부가가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conomic Upgrading in Global Value Chains (Marcato and Baltar, 2020)

글로벌 공급망 이해의 첫걸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2022년 2월 9일 출범했다.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격주로 발간하고 있다. 

국내가치사슬 사례 

쿠스미 차(Kusmi Tea)
(프랑스, 차)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 모로코 
등지에서 생산해왔으나 
프랑스 본국으로 이전

•생산공정 효율화를 통해 비용이 
절감됐으며 품질 향상으로 매출 상승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배송지연 및 재고문제도 해결

SUS
(일본, 알루미늄 부재료)

•제조공장용 공급능력을 확대하고자 
2022년 가나자와시 공장 확장 이전

•제조업 중심 국내 회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힘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0년 11월부터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리스크가 

큰 제조업에 대해 국내 공장 
신설이나 설비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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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A to Z

지역가치사슬과 부가가치 

지역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및 

국내가치사슬(DVC/NVC; Domestic/National Value Chain)

코로나19로 공급망 단절을 경험한 각국은 위기관리 능력과 복원력을 갖춘 공급망 확보 

전략으로 전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같이 근거리 지역에 가치사슬을 집

중하는 지역적 분화가 나타났다. 

 RVC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견고한 역내 교역망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중

국의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따라 한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대(對)중국 중간

재 수출과 중국의 대아시아 국가 중간재 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다. 

 DVC/NVC(DVC; Domestic Value Chain, NVC; National Value Chain)  유럽연합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권역·국가는 정책적으로 국가가치사슬을 형성해 독자

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추세다. 

코로나19, 미·중 경쟁 등으로 인해 기존 자유로운 글로벌 교역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리쇼어링, 

지역가치사슬(RVC), 국내가치사슬(DVC, NVC)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 분업체계를 뜻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RVC, DVC(NVC)로 변화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출·수입액 중심의 기존 무역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지역가치사슬 사례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수입대체화(가공무역 억제), 
기술혁신정책 등으로 NVC 가속화,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전체 생산에서 국내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상승 중이다. 

HAIER
(중국, 가전)

•중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가전기업

•인도 투자를 지속 확대한 결과, 
인도 매출은 매년 급증, 

특히 프리미엄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고급 제품이 각광받음

•인도 내수시장과 관세 리스크 
회피를 위해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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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AdE NEWs

EU 이사회, 공공조달규정(IPI) 최종 승인, 

8월 말 발효 전망

EU 재무장관이사회는 6월 17일 국제 공공조

달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EU 공공조달

규정(IPI)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공공조달규

정은 EU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

는 제3국 소속 기업에 EU 조달시장 접근을 제

한하거나 불이익을 줌으로써 해당국에 상호

주의에 근거, EU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조달

시장 접근을 허용토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IPI는 향후 중국 등의 조달시장 개방 압박 수단

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사회가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EU 집행위는 6월 24일 공공조

달규정을 관보에 게재했고 이후 60일이 지나

면 발효할 예정이다. 

미국 ‘신장산 수입금지법’ 시행, 

세계 공급망 위기 심화 우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이하 신장) 상품과 신

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

칙상 금지하는 미국 법률이 6월 21일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은 신

장에서 제조된 완제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

서 신장의 원료·반제품·노동력을 ‘부분적으

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신장산 

원료를 쓰되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위구

르족을 고용한 여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제

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미국 

국경에서 제품이 압수된 기업은 30일 이내 자

사의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명

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유럽의회, EU-ETs, CBAM, 사회기후기금 

본회의 승인

유럽의회는 6월 23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안, 탄소국

경조정제도(CBAM), 사회기후기금 등 세 가지

가 상호 연결된 Fit for 55 핵심법안에 대한 의

회 입장을 확정했다. 표결 결과는 △EU-ETS 

찬성 439표, 반대 157표, 기권 32표 △CBAM 

찬성 450표, 반대 115표, 기권 55표 △사회기

후기금 찬성 479표, 반대 103표, 기권 28표다. 

이 세 개 법안은 국민당그룹(EPP)이 2주 전 표

결에서 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표

함에 따라 사회당과 녹색당이 반발, 법안 전

체를 부결시킨 바 있으며 이후 2주 만에 각 정

파 간 합의에 이르러 이날 표결에서 최종 승인

이 확정됐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EU 합의 불발, 

내년 시행 목표 ‘빨간불’

글로벌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

하는 세계적 조세개혁안이 미국에 이어 유럽

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면서 내년 도입 목표가 

차질을 빚게 됐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

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7개국의 동

의를 얻어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정하는 최저법인세 합의안을 발

표한 데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해왔다. 그러나 6월 17일 EU 재무장관들은 룩

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법인세

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헝가리의 막판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 합의 불발로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애초 목표로 했던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나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유럽의회, 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산업 분류 

반대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와 경제위원회

(ECON)는 6월 14일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EU 집행위의 이행입법에 대

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EU 집행위는 지

난 2월 초 EU의 친환경 산업분류인 ‘택소노미

(taxonomy)’ 규정의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조건하에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토록 제안한 바 있다. 유럽의회 두 상임위

원회는 현행 EU법 체제하에서 가스와 원자력

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집행위 

이행입법의 부결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 

향후 결의안 표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집

행위의 이행입법은 좌초될 전망이다. 

영국·싱가포르, 기술 및 디지털 무역 관계 

심화 위한 디지털경제협정(dEA) 발효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UKSDEA)이 

6월 14일 발효됐다. 지난 2월 25일 동 협정 체결 

이후 4개월간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가 완료됐다. UKSDEA 조항은 양국의 기

존 자유무역협정(UKSFTA)의 일부로 통합돼 

분쟁 해결, 향후 개정 및 종료 등에 UKSFTA 프

레임워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경제에 관해 훨씬 실질적인 내

용으로 대체된 UKSDEA는 아시아와 유럽 국

가 간 최초의 디지털경제협정이다. 동 협정은 

연결성이 더욱 심화되는 디지털 세계에서 탄

탄한 협력과 미래 지향적인 무역정책이 혁신

을 제고하는 방식을 다른 국가들에게 보여주

는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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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뉴스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약 4,00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

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

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뜻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5

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규제와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발행한 TBT 통보문은 3,966건에 달

했다.

 JULY
news

WTO MC12 종료, 

MC13 개최지 

카메룬 또는 UAE 예정

6월 1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

료회의(MC12)가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하며 폐막했다. 이번 WTO 

MC12는 당초 15일에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이 막판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펼치면서 계획보다 이틀 늦게 마무리됐다.

이번 MC12는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수산보조금, 디지털 전송물 

관세 등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막을 내렸다. 제13차 각료회

의(MC13)는 카메룬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최 제안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MC13은 이르면 2023년 후반기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보다 

더 빨리 개최될 수 있다고 말했다. WTO는 MC12 결과를 발표하는 성

명서를 통해 MC13의 개최지와 개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이사

회에 협의를 요청해두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 약 4,000건으로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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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DR의 변화와 대응방법 웨비나  

지난 6월 9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유럽 의료기기 규정(EU MDR)의 변화와 대응방법’이라

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규정 강화로 수출 활동에 어

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수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유럽 의료

기기 허가기관, 글로벌 인증기관, 다국적사 및 제조사 등이 참여해 강화된 유럽 의료기기 규정에 

대한 대응전략과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된 주제 내용은 △유럽 내 EU MDR 현황 △EU MDR의 이

해 △다국적사 및 제조사별 규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및 준비·대응사례 △유럽 변경 규정 관

련 해외 유관단체의 산업계 지원 방안 등이다. 

향후 10년을 이끌 미래 혁신산업 포럼

지난 6월 24일 코트라가 온라인으로 ‘향후 10년을 이끌 미래 혁신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

럼은 향후 10년 동안 세계를 주도할 글로벌 산업트렌드를 점검하고, 한국의 미래 혁신산업 육성

방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싱크탱크 케이토

(CATO)연구소 스콧 린시콤 무역정책 디렉터는 ‘미국 미래 혁신산업 육성정책’을, OECD 경제정

책위원회(EPC) 파비안 줄리그 의장은 ‘EU의 미래 혁신산업 육성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또

한 장석인 한국공학대 석좌교수와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이 ‘국내기업 대응방안 및 한국의 미

래 혁신산업 육성방향 논의’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벌였다. 

유튜브 <충청북도>

유튜브 <코트라 비즈니스>

세계를 주도할 글로벌 산업트렌드가 궁금하다면?

유럽 의료기기 규정 변화 대응이 궁금하다면?

동영상, 세미나, 교육 등 통상 지식정보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인도는 무역에서 중간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졌으며 주요 무역 대상 지

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

로 이동했다. 인도의 대(對)한국 무역에서 중간재 비

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으로, 양국 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추

세다. 한국과 인도는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

트너로서 잠재력이 크다. 양국의 무역 잠재력을 극대

화하겠다는 전향적 관점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개선협상이 재개됐다. 향후 한국 정부는 인

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보고서로 읽는 통상의 세계

식량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계 

각국이 취한 식량·비료 수출제한조치는 57건, 이 중 

약 80%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행

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소맥과 대두유, 팜유 

등에 대한 수출제한조치가 많고 이는 국내 사료와 가

공식품, 낙농품 등의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

내 식품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 식

량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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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

세계적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중요해졌다. 지난 6

월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은 서울 코엑스에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관련한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제안보 이슈 중 최근 관심의 대상

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공급망, 수출통제, 비밀특허와 기술안보 등의 주

제에 대해 각 기관이 발제하고, 주제별로 저명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다. 

2022 ESG 글로벌 서밋: 

산업 대전환 새 시대를 위한 포용적 지속가능 성장

세계경제연구원(IGE)은 친환경 미래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포스코그룹

과 함께 ‘2022 ESG 글로벌 서밋: 산업 대전환의 새 시대를 위한 포용적 지속가능 성장’을 주제로 

지난 6월 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

퍼런스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정책, 기후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 변화 등 당면 이슈를 해당 분야 최고의 글로벌 리더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업 전략

과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포용적 회복 연구단 포럼;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지난 6월 1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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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IGE세계경제연구원>

유튜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유튜브 <NRC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관 연구기관의 경제안보 이슈 연구성과가 궁금하다면?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성장 전략이 궁금하다면?

민생과 경제, 일상회복을 위한 8대 제안이 궁금하다면?

통상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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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협정 58개국 발효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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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4  한·말레이시아 FTA

5  한·에콰도르 S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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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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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필리핀 FTA

서명·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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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캐나다 FTA 2015년

12  한·중국 FTA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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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뉴질랜드 FTA 2015년

14  한·베트남 FTA 2015년

15  한·콜롬비아 FTA 2016년

16  한·중미 FTA 2019~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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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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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인도 CEPA 2010년 

 개선 협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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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FTA 
한눈에

바로 보는 
통상 관련 
사이트

fta.go.kr tradenavi.or.kr customs.go.kr unipass.customs.go.kr okfta.kita.net export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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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 독자의견

JULY.  2022

월간 <통상> 모의고사 

월간 <통상>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가벼운 마

음으로 풀 수 있는 통상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

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100점의 즐거움을 누려

볼까요? 100점 맞고 상품도 챙기세요.

소통 마당

월간 <통상>은 웹진(tongsangnews.kr), 

뉴스레터와 카카오톡 채널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의견, 모의고사 응모, 구독신청, 주소변경은 

웹진으로 보내주세요. 

매월 독자의견 5분, 모의고사 정답자 15분, 

뉴스레터 신규 신청자 5분 등 총 25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물은 익월 10일경 발송, 개별 통지)

문의 : 02-360-4816, 
                sh961443@hankyung.com

 주◯옥(9804)

‘한국 영화의 귀환’에서 영화 

수출의 통계를 읽고서 안심이 

됐습니다. 영화계에 직격탄을 

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계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더욱더 한국 영화가 해외 

진출에 활기를 띠기를 바랍니다.

 강◯균(9853)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방위산업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방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월간 <통상>에서 준비한 특집 

‘더 특별한 통상’

다양한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특집호의 

2022년 6월 호 주제는 ‘방위산업’이다.

방위산업

Overview 

Global

Strategy

Korea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는 방위산업 50년

새로운 전쟁, 국제 방위산업 

방산 선진국들의 방위산업 성장정책

글로벌 방산수출 강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02~03 

04~07

08~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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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발효 8년 차, 

2032년 99.75% 관세 철폐 예정 

한국과 캐나다의 양자 간 FTA는 지난 2015년 1월 1일 발효돼 올해로 

8년 차를 맞고 있다. 2021년 양국의 품목 수 기준 관세 철폐율은 

98.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달성하고 있으며, 

2032년 1월까지는 거의 100%에 가까운 품목(99.75%)의 관세가 철폐

될 예정이다.  

양국 간 주요 통상 이슈로는 캐나다의 대(對)한국 수입규제조치 중 반

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건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캐나다가 한국에 조치

한 수입규제 건수는 철강 및 금속 제품을 비롯해 총 13건인데, 그중 특

히 한국산 열연탄소강 중판 및 고강도 저합금강 중판에 대한 반덤핑이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을 비롯해 해외로부

터의 저가 철강제품 유입 확대를 우려하면서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해당 조

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입규제조치 해소 노력에 힘쓸 필요가 있다.

양국 관세 철폐율  

98.5%

4차 산업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 집중

캐나다는 기초과학은 물론 첨단과학 기술까지 선도하면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보기술

(IT) 및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

소가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데, 이보다 앞서 캐나다는 미래 성장 엔진

을 발굴하기 위한 혁신 슈퍼클러스터를 가동중이다.  

캐나다는 교역에서의 높은 대미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현재 전 세

계 51개국과 총 16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자로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USMCA),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유럽연합(EU)과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

(CETA)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캐나다 정부가 영국과의 무

역지속협정 체결을 통해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를 대비한 점도 눈에 

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3월부터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

이·파라과이의 남미경제공동체(MERCOSUR)와도 협상 중이다. 

글로벌 시장의 경제현황과 비즈니스 에티켓

51개국 16개 

FTA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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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캐나다의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은 2020년 기준 약 1조

9,99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2조1,023억 달러) 

대비 약 5% 감소한 수치이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역성장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에 따르면 캐나다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9%로 동 

기관이 2021년 7월에 발표한 수치에 비해 약 0.4%p 상향 조

정됐으나 지난해 말부터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성장률 전망치는 조정될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캐나다 중앙은행이 설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인데,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8%를 기록하면

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

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은 물가상승 압력

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

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캐나다 중앙은행은 올해 4월 기준

금리를 기존 0.5%에서 1.0%로 50bp 인상한 데 이어 6월 1일

에도 50bp를 추가 인상했다. 

이민의 나라, 캐나다

통상 아카데미

경제성장률 전망치 

4.9%
(2022년)

Canada

캐나다(Canada)는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다. 국토 면적은 

998만㎢로 우리나라의 45배이지만 인구는 3,800만 명(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과의 국경 160km 이내에 대부분의 인구가 집중돼 있으며, 

넓은 국토 면적에 따른 이동과 물류를 위해 교통수단이 발달했다. 

이민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사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캐나다로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차원의 

개방적 이민정책 덕분이다. 

글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강◯용(9898)

‘이민의 나라 캐나다’를 읽고 

몰랐던 사실과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수출 강국으로 

북미지역의 중요성과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K팝, K컬처 등 문화교류와 

경제교류로 양국이 모두 번영과 

성장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7789)

‘키워드 토크’에서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격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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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 대표변호사 IPEF가 인도·태평

양 지역 내에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

화,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중

심으로 새로운 통상질서 구

축을 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IPEF가 중국을 고립

시키고 참여국도 그에 동조한

다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

다. CPTPP나 RCEP, IPEF

의 참여국들이 많이 겹친다

는 점에서 미국은 IPEF를 통

해 신통상 이슈 중심으로 이

들 협정에 대한 대안적 성격

의 경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움

직임으로 읽힌다. 

문제는 참여국들이 IPEF에

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다. 미국은 관세 철폐가 아닌 

다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신통상 이슈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에 시장개방 이외의 인센티브와 기회

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시장개방 

측면이 아닌, 새로운 가치 기준을 참

여국들이 맞출 수 있겠느냐, 그것이 

통상 키워드로 풀어보는 통상 전문가들의 지상 대담

#1 IPEF 출범과 미국의 입장
조상현 원장 IPEF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미국의 인도·태평

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US)을 발표하고 

인·태 지역에 대한 기본적 전략체계를 마련했다. 보고

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세계 힘의 중심’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5가지 전

략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 기조 아래에

서 IPEF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환경 기준 기

반의 무역, 디지털 경제·기술 규범, 공급망 안보, 탈탄

소 및 청정에너지 등 여러 의제가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급망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공급망 

분야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전까지 무역협정들이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IPEF는 공급망·반부패·노동·인권 등 신통상 이슈를 

핵심주제로 다루고 있고 내용을 보더라도 시장 접근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그런 점에서 기존 협정과는 

시각이 다른 다자간 협력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새

로운 통상 의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건 트럼프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 탈퇴 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포괄적·점진

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

응하는 성격이 짙다. IPEF가 시장 접근을 제외한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포괄적 협정임을 감안할 때 미국은 새로운 통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론 제시어 

대담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IPEF 출범과 미국의 입장#1 한국의 참여 의미와 공급망 협력 대응#2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3

         한국의 IPEF 참여는 신통상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

의 전략으로 봐야 한다. 특히 공

급망과 가치 중심적 경제협력으

로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주

목하면서 다양한 방안과 툴을 동

시에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 
보고서로 미국을 ‘인도·태평양 세력
(Indo-Pacific Power)’으로 명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세계 힘의 중심
(Center of Gravity)’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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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출범 이후 역내 공급망 협력 강화
지난 5월 23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했다. 

시장 개방보다는 공급망과 디지털 기술, 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자간 경제협력체 출범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맞물리고 있다.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은 역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 대담을 통해 들어봤다.

진행 김광균 기자    사진 박충렬 

키워드 토크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2019)
엘살바도르(2020), 파나마(2021) 

글로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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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브로커>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송강호가 남우주연

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 영화 2편이 동시에 수상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100여 년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칸 

필름마켓’에서의 위상도 크게 달라져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는 각각 192개국, 171개국에 판매됐다. 필름마켓에서 해

외 화제작을 사려는 한국 바이어들의 경쟁이 불붙었던 과거와 달리 한국 영화가 해외 바이어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지식재산권(IP) 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고 K콘텐츠를 향한 글로벌 신뢰도와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한국 영화 수출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 영화 완성작의 2021년 수출 규모는 4,303만

3,018달러로 이는 전년도인 2020년의 5,415만6,980달러보다 20.5% 줄어든 수치지만 이는 상당수의 한국 영화 신작들이 코로

나19로 극장 개봉을 미루면서 수출 라인업에도 차질이 빚어졌던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개봉했거나 공개를 

앞둔 한국 영화의 수출 실적인 계약금액은 총 3,976만3,074달러로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현지 배급수익(기존 수출 작품들의 

수익 배분액)은 326만9,944달러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액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

는 시점에서 한국 영화가 줄줄이 개봉되면서 해외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2021년 한국 영화 완성작 수출 변화 추이

(단위: 천 달러) (단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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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의 귀환 

월간 <통상> 모의고사 OMR

1 2 3 41

1 2 3 42

1 2 3 43

1 마오리족과 키위의 나라입니다. 호주에서 남동쪽

으로 1,600km 떨어져 있고, 수도는 웰링턴이며 

남섬과 북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나라는 어디

일까요?

     ①뉴질랜드  ②피지  ③브루나이  ④인도네시아

2 지난 6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이 기구의 제

12차 각료회의가 개최돼 식량안보, 수산보조금 

등을 주요 의제로 각료선언을 채택하는 데 성공

했습니다. 1995년 출범 이후 다자주의 질서를 이

끌어온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①NATO   ②WTO   ③WWF   ④IPEF

3 2020년 10월부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통

상 담당 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②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③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④에마뉘엘 마크롱

17개	협정	57개국	발효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발효

10 한·호주 FTA 2014년

11  한·캐나다 FTA 2015년

12 한·중국 FTA 2015년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중

13 한·뉴질랜드 FTA 2015년

14 한·베트남 FTA 2015년

15 한·콜롬비아 FTA 2016년

16 한·중미 FTA 2019~2021년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17 한·영국 FTA 2021년

1  한·칠레 FTA 2004년		

	 개선	협상	중

2  한·싱가포르 FTA 2006년

3  한·EFTA FTA 2006년

4  한·ASEAN FTA 2007년		

	 추가	자유화	협상	중

5  한·인도 CEPA 2010년		

	 개선	협상	중

6  한·EU FTA 2011년

7  한·페루 FTA 2011년

8  한·미국 FTA 2012년	최초

9  한·터키 FTA 2013년

서명·타결

1  RCEP

2  한·인도네시아 CEPA

3  한·이스라엘 FTA

4  한·캄보디아 FTA

협상 진행

1  한·중·일 FTA

2  한·MERCOSUR TA

3  한·필리핀 FTA

4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5  한·말레이시아 FTA

6  한·에콰도르 SECA

7  한·우즈베키스탄 FTA

fta.go.kr

unipass.customs.go.kr

tradenavi.or.kr

okfta.kita.net

customs.go.kr

exportcenter.go.kr

한눈에	보는	
통상 관련 
사이트

표	3표	2



통상 이야기로 여러분과 
통하는 세상을 엽니다

뉴스보다 쉽고 재미있는

통상교섭본부 SNS 채널도 꾸욱!
유튜브 <통상TV>youtube.com/tongsang페이스북 <통하는 세상>

facebook.com/tongsangnews페이스북 <통상교섭본부장>
facebook.com/motieviceminister2블로그 <세계로 통하는 세상> 

blog.naver.com/tongsangnews

웹진 월간 <통상> tongsangnews.kr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월간 통상>

검색하세요

‘월간 통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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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아카데미

국경 활짝 연 
뉴질랜드

글로벌 톡

새로운 냉전체제 우려 속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 재편 계획

통상 탐구생활

국제통상 전문가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5년 만에 열린 WTO 각료회의
제네바 패키지 도출

cover story 

표 1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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